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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금융 뉴스
수입물가, 생산자물가 
하락세 지속

채원영 연구원

 2012년 7월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.0% 하락하였고 수출물가는 2.2% 상승하였음. 

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.8% 하락하였는데 이는 중간재와 자본재, 소비재 수입물가가 각각 전월대비 

1.7%, 2.0%, 3.0% 하락하였기 때문임.  

 전월대비로 수출물가는 1.3% 하락하였는데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이 각각 전월대비 0.5%, 1.3% 하락

하였기 때문임. 

 2012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5%(전년동월대비 0.1%) 하락하였으며 금속, 석유, 화학제품 

등 공산품 가격 하락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  

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생산자의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임. 

 향후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기준금리 인하, 국제곡물가격 상승, 전기료 인상, 

국제유가 상승 등은 물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. 

 수출입물가는 생산자물가의 선행지표이고, 생산자물가는 1~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

되므로 해당 기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. 

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은 가공식품에는 5~10개월, 외식비에는 4~8개월

의 시차를 두고 나타남.1)  

 또한,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 상승은 올 연말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.  

 따라서 국제곡물가격 상승,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겹치는 올 연말에는 전기료 인상, 국제유가 상

승에 따른 영향 등이 더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 

(2012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, 한국은행, 8/14 외)

1) 한국은행(2012. 8. 9). ｢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｣. 


